
금융IT 산업의 미래를 그리다    코스콤 리포트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금융 분야 빅데이터 분석과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다. 개정안 통과 이후 빅데이터 관련 금융위원회의 움

직임도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는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회사의 빅데이

터 부수업무 신고 시 즉시 적극 검토 및 수리하겠다고 선언하는 한편, “금융 분

야 빅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를 3월 중으로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나타나게 될 향후 금융 혁신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이유이다.

데이터 3법으로 통칭되고 있으나 이중 가장 중요한 법령은 개인정보법과 신용정

보법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일원화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에 대한 개

념을 정의하고 이를 동의없이 통계작성, 연구 및 공익적 기록보전 목적 등으로 

사용 가능하게 하였다. 향후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4월 이후)을 통

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 규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데이터 3법 개정의 내용 및 의의

개정안 발의 국회 법사위국회 정무위 국회 본회의 법공포

2018. 11. 15
김병욱 의원 개정안 발의

※추경호 의원 발의 (2016. 6) 

   박선숙 의원 발의(2016. 2)

   송희경 의원 발의(2017. 7)

2020. 1. 9
전체회의 통과

2019. 11. 28
법안1소위 통과

2019. 11. 29
전체회의 통과

2020. 1. 9
본회의 통과

2020. 2. 4
법 공포

공포 6개월 후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정보통신망법)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

고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함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안전위원회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체계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화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처리 가능

   -�가명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전

문기관의 승인을 거쳐 반출을 허용함

•개인정보 보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능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이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

호에 관한 법률(신용정

보법) 

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개인신용정보로써 가명정보의 개념 도입

   -�가명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이용하거나 제공 가능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변경하여,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고 관련 설립 허가요건 완화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도입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하는 업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 행사 및 일정한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을 부

수업무나 겸영업무로 허용 

      → 개인인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자산관리 및 정보관리를 지원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

보의 전송요구권(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도입


